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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0년 임금인상 7.9% 요구�임금인상요구 5.3% + 연대임금 조성분 2.6%





�������한국노총은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7.9%(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로 확정했다. 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좁히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 직 사이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 전략 수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제안


특히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요구안과 함께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계급 내 연대강화 측면에서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제안 했다. ��지역 사회 내 대기업(내지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7.9%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노사분담을 전제로 현장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 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일정 비율을 실제 임금인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선 올해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대회 일정과 논의 안건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해 산하 노동조합 임금 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을 조사한 결과 요구율은 7.0%, 실제 평균 타결률은 3.4%로 조사됐다.










